6과 기도의 전사들. 2026년 5월 9일
1. 다니엘:
· 기도로 위기를 극복함
·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지식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지혜를 받았습니다(단 1:8, 17, 20). 자신과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단 2:17-23).
· 평생을 기도인으로 산 다니엘은 어떤 성품들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단 6:3-5)?
·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단 9:20-23; 10:12).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쓰러뜨릴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단 6:5-7).
· 목숨을 잃을 위협을 받은 다니엘은 평소 기도하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단 6:10):
(1)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2) 예상대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3) 또 다른 그의 기도 습관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4) 그의 기도의 주제는 언제나 감사와 간구였습니다
· 합당한 기도 자세
·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신의 관계를 잘 인지한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 그렇다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 눈을 감으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걷거나 운전할 때 등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자세,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 성경에는 자신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여호사밧이 성전 뜰 앞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함(대하. 20:5)
(2)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 기도드림(삼하. 7:18)
(3) 솔로몬왕이 무릎 꿇고 두 손을 펴서 기도함 (왕상. 8:54)
(4) 모든 백성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함 (느 8:6)
(5) 다윗이 침상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함 (왕상. 1:47)
(6)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조용히 묵상 기도함 (느. 2:1-4)
· 성경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쉬지 말고(살전 5:17), 인내하며(골 4:2), 항상(롬 12:12)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 에녹
· 기도하는 삶
· 대홍수가 오기 전 사람들은 날마다 사악해졌고 에녹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창 5:21-24).
· 에녹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이유는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긴박하게 돌아갈수록 에녹은 더욱 간절하게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가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얼마간 떨어져 지낸 후에 그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돌아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 하나님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나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속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3. 모세:
·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림
·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출 20:18-19).
·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직접 대화했던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신 34:10). 광야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을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대화했습니다(출 33:9-11).
·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고 율법과 규례들을 전하신 40일간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은 없지만, 기도로 그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중보기도
·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약 5:16; 마 5:44; 딤전 2:1-4).
· 모세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많은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1)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
(a) 형 아론의 죄 용서를 위해 (신. 9:20)
(b) 미리암의 질투와 불평의 죄를 속하기 위해 (민. 12:10-13)
(2) 백성들을 위해
(a) 갈증남으로 불평함 (출 15:24-25
(b) 고기를 달라고 불평함 (민 11:11-13)
(c) 금 우상을 만들어 섬김 (출. 32:30-32)
· 모세는 어떤 동기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을까요? 모세를 감동시킨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우리도 감동시켜야 합니다.
